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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150)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

의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

회가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

장 김순석,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

다. 이 날 발표된 내용 중 법무부가 실시한 ‘적

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

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

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한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로스

쿨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인데 대한변협이 위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서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뿐만 아니라 대

한변호사협회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

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평가했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

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법조계 전

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제

는 위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

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協 ‘변호사 많이 뽑아도 부족하다는 게 핵심’

-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은 선진국과의 격차”

- “변협, 공개-비공개 프레임으로 핵심 비껴가” 유감



14  

이어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

법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와 합리적

인 논증에 기초한 논쟁은 언제나 환영한다.”

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은 국민

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

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출처/법률저널)


